한국인에서 CT angiography를 이용한 atheroma 평가에 대한 횡단면 연구
1. 연구개요
· 최근 영상진단법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Framingham risk score 상에서 정해지는 위험도와 혈관질환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다. 이런 환자에서 보완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, 그 유용성과 임상적 가치는 아직 불확실하다. 

· CT를 가지고 평가하는 방법으로는 coronary calcium socre가 있으나, 관상동맥 병변중 비칼슘성 병변이 많이 존재하며 이런 경화반의 존재를 평가하고 계량화하는 방법은 아직 표준화되지 않았으나, 관상동맥질환의 진단과 치료평가에 핵심적인 도구라고 할수 있다. 
· 최근 CT 조영술을 통해 비칼슘성 병변을 계량화하고, 이런 환자에서 임상적인 위험요인과 혈액의 표지자가 병변의 정도와 어떤 관계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. 
2. 연구 수행 기관 및 기간

· 국내 3-4개 기관, 2009년 6월-2010년8월
3. 피험자 기준 및 검사 항목
선정 기준
1) Framingham risk score상 10년 관상동맥 위험도가 10%이상 인자
2) 40-70세 
제외 기준

1) 당뇨병
2) 이밖에 일반적인 임상시험 제외기준

혈액검사항목
· 신체측정, blood chemistry, hs-CRP, insulin 등, 이밖에 추가가능하며 혈액샘플 예정
4. 목표 피험자 수 및 산출 근거

· 관찰연구이며 기존 연구를 참고하여 180명 정도를 포함한다. 
5. 연구 설계 및 방법

1) 임상 위험요인과 혈액지표 조사

2) CT 관동맥조영술: 이밖에 bone mineral density, aortic distensibility, visceral fat 평가
  3) 통계 분석: Framingham risk score, 그밖의 임상적 위험요인, 혈액검사지표를 포함한 분석을 통하여 coronary atheroma에 대한 결정요인을 구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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